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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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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30대 초반의 성인초기 남녀(남: 287명, 여: 325명)를 대상으로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가지 성인초기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가 측정되었고, 양자의 

차이에 기초한 괴리크기가 산출되었다. 행복은 행복척도와 함께 생활만족척도와 자기존중감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남녀 모두 발달과업을 성취한 비율이 성취하지 못한 비율보다 더 높았고 7개 과업 중 여성들은 

4개의 과업에서 그리고 남성들은 1개의 과업에서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중요도 지각에서는 남성

들이 2개의 과업에서 그리고 여성들이 1개의 과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해 성취수준과 괴리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에 대해 7개 발달과업 모두에서 성

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함으로써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모두 행복을 예언하는 

효과적인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남녀 모두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발달과업, 성인초기,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  

발달과업이란 인생의 어떤 시기에 각 개인이 성

취해야만 하는 특정한 활동이나 목표로서 Havighurst 

(1952)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Havighurst의 기본

가정은 인간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

는 성취해야할 특정한 과업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

는 발달과업의 성취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이후 단

계에서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그것의 실패

는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

하게 하며 이후 단계에서의 성취를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는 발달

적 성숙과 적응의 유용한 지표라는 것이다. 그는 

전생애를 영아기와 아동초기, 청년기, 성인초기, 성

인중기 그리고 노년기의 6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영

아기와 아동초기의 음식물을 섭취하기, 걷기, 말하

기의 학습과 같은 단순하고 필수적인 발달과업에서 

시작하여 변화하는 신체적 힘과 건강 그리고 임박

한 죽음에 적응하는 노년기의 발달과업까지 각 단

계의 발달과업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2008년도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장휘숙, E-mail: hsjang@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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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생애 동안의 발달에서 특히 청년기에서 성인

초기로의 이동은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성인

으로의 변화를 신호하기 때문에 인생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를 예고한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개별화되어야 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획득해야 하므

로, 이 시기 특유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찍이 Havighurst(1952)는 성인초기의 발

달과업을 ① 배우자를 선택한다, ②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③ 가정을 꾸민다, ④ 

자녀를 양육한다, ⑤ 가정을 관리한다, ⑥ 직업생활

을 시작한다, ⑦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다, ⑧ 마음

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의 8가지 

과업으로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발달과업은 개인

의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적 기

대 사이의 함수이기 때문에(Heckhausen, 1999) 발

달과업의 구체적 내용과 성취시기는 사회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Havighurst(1982)도 그가 제

안한 발달과업들은 서구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과

업일 뿐 산업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분명 상이한 

발달과업들이 요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더욱

이 Havighurst가 발달과업을 제안한 1950년대 이후

로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인구의 평균수명이 증

가하였고, 성차별의 감소로 여성들의 취업이 보편

화되었으며 교육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직업세계로 

진입하는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이와함께 첨단의 

기술발달과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 및 서비스 산업

의 발달은 성인기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을 크

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성인초기의 발달과업들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 예로서 Erikson(1968)은 성

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을 친밀성 탐색이라고 주

장하였고 Shiner와 Masten(2002)은 청년후기와 성

인초기 동안 일과 교육, 사랑, 그리고 친구사귐과 

관련된 발달과업을 성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Schulenberg와 Bryant 및 O'Malley(2004)는 

교육과 일, 경제적 자율성, 낭만적 몰입, 또래몰입, 

약물남용회피, 그리고 시민의식을 성인초기의 특징

적 발달과업으로 제시하였다. 이와함께 18세부터 

25세까지의 시기를 청년기에서 성인초기로 진입하

기 위한 과도기로 규정하고 이 시기를 출현하는 성

인기(emerging adulthood)로 명명한 Arnett(2000)

은 경제적 독립이 성인초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Youniss와 Yates(1997)는 성

취와 유친, 정체감 및 시민의식이 이 시기 동안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18세부

터 39세까지의 한국인 2,603명(남: 1,255명, 여: 

1,348명)을 횡단적으로 연구한 장휘숙(2008)은 

Havighurst가 제안한 성인초기 발달과업 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한다’를 제

외한, ‘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

는 방법을 학습한다’. ‘가정을 꾸민다’, ‘자녀를 양육

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의 6

개의 과업과 Havighurst의 ‘시민의 의무를 완수한

다'와 유사한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의 7가지 발달과업을 한국인의 성인초기 발

달과업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연구자들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편

적인 성인초기 발달과업이 존재하고 문화에 따른 

변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

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명 젊은이들의 성인역할 시

작은 지연되고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각 발달단

계를 위한 규범적 기대는 존재하므로(Arnett, 2003; 

Galambos, Turner, & Tilton -Weaver, 2005) 발달

과업의 성취는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Havighurst(1952)의 주장대로 발달과업의 성취여부

가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은 물론 정신건강이나 정

신병리를 예언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다.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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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Kurz와 Wolk(Schneider, 1980)는 7가지 발달과

업의 성공적 성취와 생활만족 사이에 .52의 상관을 

보고하였고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젊은이들을 대상

으로 연구한 Schulenberg와 Bryant 및 O'Mally 

(2004)는 발달과업의 성공적 성취는 높은 수준의 

심리적 안녕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독일

에서 수행된 2개의 종단연구에서도(Brunstein, 

Schultheiss, & Maier, 1999; Pinquart, Silbereisen, 

& Wiesner, 2004) 청년기의 발달과업 성취와 이후

의 심리적 안녕간에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 미국

에서 수행된 Davis와 Vander Stoep(1997)의 연구

에서는 발달과업의 실패는 낮은 자기존중감과 연합

되어 있었다. 또한 자기존존중감과 정신병적 증후

를 행복의 지표로 사용한 Seiffge-Krenke와 Gelhaar 

(2007)의 연구에서도 발달과업의 성취는 동일한 발

달단계에서는 물론 이후 단계에서의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을 이루고 정신병적 증후와는 부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 단계에서의 발달

과업의 성취는 현재의 단계는 물론 이후 단계에서

의 행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Havighurst(1982)나 Seiffge-Krenke와 Gelhaar(2007) 

같은 연구자들은 발달과업의 성취는 이후 단계보다 

현 단계에서의 행복과 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뿐 

아니라 개인이 발달과업에 부여하는 중요도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발달

과업을 성취하고도 그 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

각한다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그 과업을 중요하

다고 지각하는 사람과는 행복의 지각 정도에서 차

이를 보일 것이다. 이것은 곧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과 발달과업에 부여하는 중요도간의 차이에 해당하

는 괴리크기의 문제로서 괴리크기가 큰 사람과 괴

리크기가 작은 사람들은 행복의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괴리크기와 자기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다. 

그 예로서 Seiffge-Krenke(2000)나 Pope와 McHale 

및  Craighead(1988)같은 연구자들은 소망된 발달

상태와 성취된 발달상태의 불일치가 발달적 진보를 

위한 촉매의 역할을 하므로 불일치가 클 때 자기존

중감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대조적으로  McIntosh

와  Martin(1992)는 사회문화적 기대가 개인적 자

원을 초과하고 발달적 목표가 달성불가능할 때 낮

은 자기존중감과 불만족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여 개

인이 특정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그것

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어려울 때 자기존중감이 

낮아질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30대의 남녀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가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를 측정하고 발달과

업의 성취수준과 행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를 확인하는 동시에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의 차

이에 해당하는 괴리크기는 행복과 어떤 관계를 갖

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물론 이 연구는 횡단연구

이므로 현재의 행복상태만 측정할 수 있기는 하지만, 

발달과업의 성취수준만이 행복과 관련이 있는지 아

니면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모두 행복과 관계가 있

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이 경험하는 행

복은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으로도 측정될 수 있지

만, 선행연구들은 생활만족(Mroczek & Kolarz, 1998; 

Westerhof, Dittman-Kohli & Thissen, 2001)과 자기존중

감(Baumeister, Campbell, Krueger, & Vohs, 2003; 

Byrne, 2000: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을 행복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두가지 검사를 

행복척도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생활만족과 자기존

중감이 행복의 타당한 지표인지도 확인하려고 한

다. 더욱이 청년기와 성인초기 모두에서 여성들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이 남성들보다 더 높다는 결과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 22 -

이 보고되고 있으므로(장휘숙, 2008; Heckhausen, 1999; 

Seiffge-Krenke, 2000; Seiffge-Krenke & Gelhaar, 2007), 

한국의 30대 성인 남녀간에도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과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서 성차가 있는

지도 함께 확인하려고 한다. 

방  법

연구대상자

D시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성인초기 남녀가 

연구대상자로 표집되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을 누

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는 612명이었다. 그 중 남성은 287명, 여

성은 325명이었고, 평균연령은 남성 33.92(SD=2.866)세 

그리고 여성 34.34(SD=2.777)세였다. 남성의 68%와 여

성의 81.8%가 결혼하고 남성의 93.7%와 여성의 

56.8%가 취업한 상태여서, 통계청(2008)에서 발표

한 한국 30대 남녀의 결혼비율(남: 67.6%, 여: 

82.5%) 및 취업비율(남: 93.3%, 여: 56.5%)과 매우 

유사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9월초부터 약 20일

간 이루어졌으며, 개별적 접촉을 통해 수집되었다. 

측정도구

1) 발달과업 질문지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배우자를 선택한다,’ ‘배우자와 함께 생활

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자녀를 양육한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 대해 Seiffge-Krenke와 Gelhaar(2007)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1점), 

‘막 시작했다’(2점), 그리고 ‘이미 성취했다’(3점)로 

구성된 3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발달과업을 중요시

하는 정도도 성취수준에 대한 질문과 동일하게 각 

발달과업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1점), ‘약간 중요

하다’(2점)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3점)의 3점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에서 높은 점수는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했거

나 매우 중요시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 행복척도 

Lyubomirsky와 Lepper(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척도가 사용되었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4개의 문항(문항 예: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

다고 생각합니까?)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한 개의 역문항을 제외하고 3개의 문항이 사용

되었다. 윈래의 척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1점)’에

서 ‘매우 행복하다(7점)’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은 문항수에

도 불구하고 Cronbach α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783으로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3) 생활만족척도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

발한 생활만족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5개의 문

항(문항 예: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

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서 높은 점수는 더 높은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Cronbach 

α로 계산한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계수는 .857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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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존중감 검사

Rosenberg(1979)의 자기존중감 검사가 사용되었

다.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검사는 10개의 

문항(문항 예: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을 포함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높은 점수는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Cronbach α로 계산한 이 검사의 내적 일

관성계수는 .802였다.  

결  과

1.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 지각

1)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30대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수준을 확인하고 

성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7개 발달과업의 

 

표 1. 7개의 발달과업에 대한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 빈도와 백분율(괄호안) 및 x2 분석결과

발달과업 성별
아직

시작 못함
막 시작함 이미 성취함     x

2 분석결과

1. 배우자를 선택한다. 
남 86(30.1) 27(9.4) 173(60.5)

x
2(2)=15.454 ***

여 60(18.5) 20(6.2) 244(75.3)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남 109(38.4) 75(26.4) 100(35.2)
x
2(2)=5.119 

여 105(33.4) 70(22.3) 139(44.3)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남 99(34.6) 20(7.0) 167(58.4)

x
2(2)=22.958 ***

여 57(17.6) 30(9.3) 236(73.1)

4. 자녀를 양육한다.
남 108(38.0) 54(19.0) 122(43.0)

x
2(2)=5.573 

여 96(29.8) 59(18.3) 167(51.9)

5. 가정을 관리한다.
남 105(37.5) 61(21.8) 114(40.7)

x
2(2)=14.013 ***

여 77(24.1) 72(22.5) 171(53.4)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남 39(13.9) 64(22.8) 178(63.3)

x
2(2)=20.201 ***

여 92(29.0) 64(20.2) 161(50.8)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남 35(12.5) 79(28.2) 166(59.3)
x
2(2)=8.857 *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 46(14.7) 56(17.9) 210(67.3)

*p<.05, **p<.01, ***p<.001 이하 동일함

성취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고 x
2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7개의 발달과업에 대한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빈도와 백분율 및 x2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표 

1에 제시된 바와같이, 7가지의 모든 발달과업에서 

남녀 모두 발달과업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거나 막 

시작한 사람들보다 이미 성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x
2
분석 결과, 5가

지 발달과업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

정을 이룬다’, ‘가정을 관리한다’, ‘직업생활을 시작

한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그 중에서 ‘직

업생활을 시작한다’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

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4개의 발달과

업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다’, ‘가정을 관리한다’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

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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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도 지각

7개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수준을 확인하

고 성차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달과업 각

각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계산하

고 x2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같이, 

대부분의 발달과업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70% 미만이었고, ‘직

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58.4%에 지나지 않았다.

x2분석 결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직업생활

을 시작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고, 그 중 ‘결혼해

서 가정을 이룬다’와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

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2. 7개의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빈도와 백분율(괄호안) 및 x2 분석결과

발달과업 성별
중요하지 

않다

보통으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x2 분석결과

1. 배우자를 선택한다. 
남  9(3.2) 24(8.5) 250(88.3)

x2(2)=.280
여 12(3.7) 30(9.3) 280(87.0)

2.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남 8(2.8) 58(20.5) 217(76.7)
x2(2)=1.375

여 11(3.4) 54(16.9) 254(78.2)

3.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남 6(2.1) 33(11.7) 244(86.2)

x2(2)=9.383 **
여 20(6.2) 52(16.1) 250(77.6)

4. 자녀를 양육한다.
남 6(2.1) 36(12.7) 241(85.2)

x2(2)=.407
여 9(2.8) 44(13.6) 270(83.6)

5. 가정을 관리한다.
남 3(1.1) 37(13.1) 243(85.9)

x2(2)=.707 
여 5(1.5) 48(14.9) 270(83.6)

6.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남 5(1.8) 61(21.5) 218(76.8)

x2(2)=23.430 ***
여 7(2.2) 127(39.4) 188(58.4)

7.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남 8(2.8) 101(35.4) 176(61.8)
x2(2)=7.040 *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여 2(0.6) 98(30.2) 225(69.2)

 

2.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괴리크기와 행복, 생활

만족 및 자기존중감의 관계

먼저 각 개인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중요도 수

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7개 발달과업 각각에 대하

여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에 1점’, ‘막 시작했다’에 

2점, 그리고 ‘이미 성취했다’에 3점을 부여하였고, 

중요도 지각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보통

으로 중요하다’ 2점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에 3점

을 부여하였다. 7개 발달과업에 대한 성취점수와 

중요도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성취수준 상하집단

과 중요도 수준 상하집단이 구분되었다. 

이와같이 구분된 발달과업 성취 상하집단과 중

요도 지각 상하집단을 대상으로 괴리크기 집단이 

산출되었다. 즉 발달과업 성취 상집단과 중요도 지

각 상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발달과업 성취 하

집단과 중요도 지각 하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괴리크기 하집단으로 그리고 발달과업 성취 상집단

과 중요도 지각 하집단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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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성취 하집단과 중요도 지각 상집단에 해당하

는 사람들은 괴리크기 상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

시 말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집단과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

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집단은 괴리크기 하집단으로, 그리고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

는 집단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집단은 괴리크기 상집단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이다.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에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 3. 남여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의 총합점수와 표준편차

남 여
성취수준 괴리크기 N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 N 행복 생활만족 자기존중감

상

상 32 9.66(2.202) 12.76(2.872) 27.76(4.818) 56 9.91(3.049) 14.38(4.930) 28.80(5.988)

하 116 11.38(2.163) 16.40(4.288) 32.15(4.922) 117 11.13(2.304) 15.33(4.695) 30.95(4.683)

전체 148 11.04(2.271) 15.67(4.292) 31.28(5.194) 173 10.73(2.629) 15.02(4.781) 30.24(5.232)

하

상 61 10.61(2.483) 13.33(4.759) 31.07(4.802) 61 10.01(3.153) 13.85(5.028) 29.98(5.525)

하 78 9.30(2.821) 12.27(4.093) 28.55(5.296) 91 9.18(2.826) 12.26(3.919) 26.87(5.569)

전체 139 9.84(2.754) 12.71(4.397) 29.59(5.229) 152 9.51(2.976) 12.88(4.439) 28.09(5.738)

전체

상 93 10.28(2.420) 13.13(4.196) 29.93(5.034) 117 9.96(3.086) 14.12(4.963) 29.37(5.774)

하 194 10.55(2.647) 14.75(4.664) 30.71(5.363) 208 10.32(2.706) 14.05(4.634) 29.25(5.444)

전체 287 10.47(2.579) 14.26(4.580) 30.47(5.269) 325 10.19(2.848) 14.08(4.746) 29.29(5.556)

표 4. 남여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남

성취수준 18.164 1 18.164 3.075 .011

괴리크기 2.321 1 2.321 .393 .001

성취수준 * 괴리크기 128.537 1 128.537 21.759*** .071

오차 1671.776 283 5.907   

전체 1903.100 286    

여

성취수준 63.419 1 63.419 8.394** .025

괴리크기 2.787 1 2.787 .369 .001

성취수준 * 괴리크기 78.018 1 78.018 10.326*** .031

오차 2425.254 321 7.555   

전체 2629.397 324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

고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2(발달과업 성취 상집단, 하집단)×2(괴

리크기 상집단, 하집단)의 이원변량분석이 실시되

었다. 이미 x2 분석에서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

요도 지각에서 성차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남녀

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은 남녀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의 총합점수와 표준편차를 제시한다.

1)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에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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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행복에

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남성에서는 성취수준과 괴리크

기의 상호작용 효과(F(1, 283)=21.759, p<.001)만 유

의하였고, 여성에서는 성취수준의 주효과(F(1, 

321)=8.394, p<.01)와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

작용 효과(F(1, 321)=10.326, p<.001)가 유의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

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들에서는 발달과업

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

는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였

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큰 남

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48)=3.886, 

p<.001). 또한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큰 남

성들이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

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괴리크기가 작

은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35)=

2.822, p<.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남성 여성

그림 1. 남여의 행복에서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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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과 발달과업을 성취하

지 못했지만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

들이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

리크기가 큰 남성들 중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

람과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간에 행복의 지각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t(85)=1.756, p>.05), 괴리

크기가 작은 남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

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98)=5.914, p<.001). 즉 발달

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한

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

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

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은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

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였다(t(180)=3.014, p<.01).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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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

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과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

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 간

에는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80)=1.645, p>.05).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

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

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

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

리크기가 큰 여성들 사이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간에는 

행복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t(114)=.176, p>.05) 괴리크기가 작은 여성들 사이

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

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t(207)=5.498, p<.001). 즉 발달과업

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

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

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

경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발달과업의 성취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표 5. 남여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생활만족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남

성취수준 176.567 1 176.567 9.952** .034

괴리크기 92.464 1 92.464 5.212* .018

성취수준 * 괴리크기 306.953 1 306.953 17.302*** .058

오차 5020.783 283 17.741   

전체 6001.401 286    

여

성취수준 238.769 1 238.769 11.249*** .034

괴리크기 7.556 1 7.556 .356 .001

성취수준 * 괴리크기 119.517 1 119.517 5.631* .017

오차 6813.181 321 21.225   

전체 7300.757 324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행복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생

활만족에서의 차이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생활만족

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

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남성들에서는 발달과업 성

취수준의 주효과(F(1, 283)=9.952, p<.01)와 괴리크

기의 주효과(F(1, 283)=5.212, p<.05) 및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효과(F(1, 283)=17.302, 

p<.001)가 모두 유의하였다. 그러나 여성들에서는  발

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F(1, 321)=11.249, p<.001)

와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F(1, 321)=5.631, p<.05)만 유의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이 실시되었

다. 남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

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이 발달과업

을 성취하였지만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

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보다 유의하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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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그림 2. 남여의 생활만족에 대한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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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8) 

=4.394, p<.001). 그러나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

기를 갖는 남성들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

기를 갖는 남성들은 생활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35)=1.393, p>.05). 즉 발달과업

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

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

험한다는 것이다.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괴리 크

기가 큰 남성들에서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과 성

취하지 못한 사람들간에 생활만족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85)=.596, p>.05), 괴리크기

가 작은 남성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사람들이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8)=6.785, p<.001). 즉 발

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

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발달과업

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생

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 성취

수준의 주효과와 괴리크기의 주효과 역시 유의하

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

하지 못한 남성들 보다 그리고 작은 괴리크기를 갖

는 남성들이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 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

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

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과 

발달과업은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

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 사이에

서는 생활만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180)=1.266, p>.05). 그러나 발달과업을 아직 성

취하지 못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

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

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

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

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41)=2.120, 

p<.05).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

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

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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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

석 결과, 괴리크기가 큰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과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14)=.569, p>.05) 

괴리크기가 작은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

족을 경험하였다(t(207)=4.987, p<.001). 즉 발달과

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

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

표 6 남여의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따른 자기존중감에 대한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값 Eta Squared

남

성취수준 1.296 1 1.296 .052 .000

괴리크기 48.842 1 48.842 1.956 .007

성취수준 * 괴리크기 666.200 1 666.200 26.686*** .086

오차 7064.878 283 24.964   

전체 7941.603 286    

여

성취수준 154.601 1 154.601 5.444* .017

괴리크기 16.920 1 16.920 .596 .002

성취수준 * 괴리크기 510.217 1 510.217 17.966*** .053

오차 9115.896 321 28.398   

전체 10001.643 324    

남성 여성

그림 3. 남여의 자기존중감에 대한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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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

도 유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발달과

업을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자

기존중감에서의 차이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에 따른 자기존

중감에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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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같이, 남성들에

서는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

과만 유의하였고(F(1, 283)=26.686, p<.001), 여성들

에서는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F(1, 321)= 

5.444, p<.05)와 발달과업 성취수준과 괴리크기의 

상호작용 효과(F(1, 321)=17.966, p<.001)가 유의하

였다. 

그림 3에 제시된 상호작용 효과의 구체적 양상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주효과 분석이 실시되었

다. 남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

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이 발달과업

을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

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

중감을 지니고 있었다(t(148)=4.388, p<.001). 또한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과업을 중

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과업을 중

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남

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35)=2.852, p<.01). 다시 말하면 발달과

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

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

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

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

서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

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

과, 괴리크기가 큰 남성들 중에서는 발달과업을 성

취하지 못한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한 남성들보

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고(t(85)=3.046, 

p<.01), 괴리크기가 작은 남성들 중에서는 발달과

업을 성취한 남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남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t(198)=4.926, 

p<.001).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

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

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

는 남성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

고,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동시에 발달과업을 중요

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

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

들보다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단준주효과 분석 결

과,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

을 성취하였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

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

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80)=2.650, 

p<.01). 또한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나 발

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큰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발달

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작은 괴리크기를 

갖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는 것으

로 나타났다(t(141)=3.268, p<.001). 다시 말하면 발

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

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

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

중감을 지니고,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

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

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여성들의 괴리크기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결

과, 괴리크기가 큰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

한 여성과 성취하지 않은 여성들간에 자기존중감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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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괴리크기가 작은 여성들에서는 발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t(207)=5.731, p<.001). 

다시 말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

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

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

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과업 성취수준의 주효과도 유의하여, 발

달과업을 성취한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

한 여성들보다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

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

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

다 그리고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과 생활만

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

다. 또한 발달과업을 아직 성취하지 못했으나 발달

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으면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발달과업을 

성취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는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이 발달과업을 성취하

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

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

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

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

니고 있었다. 이와함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

으나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

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

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

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

존중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

과 괴리크기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함으로써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는 물론  발달과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지각하는지도 행복의 지각에 중요

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논  의

이 연구는 30대 초반의 성인 남녀 612명(남: 287

명, 여: 325명)을 대상으로 발달과업 질문지를 사용

하여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가 행복과 어

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장휘숙(2008)의 연구에서 확인된 7개의 성인초기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중요도가 측정되었고, 양자

의 차이에 기초한 괴리크기가 산출되었다. 또한 행

복은 행복척도와 함께 행복의 지표로 알려진 생활

만족과 자기존중감검사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7

개의 발달과업 모두에서 발달과업을 이미 성취한 

사람들의 비율이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막 시작

한 사람보다 더 높았고, 7개 과업 중 5개 과업에서 

유의한 성차가 있었다. 즉 ‘배우자를 선택한다’, ‘결

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가정을 관리한다’,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에서는 여성

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직업생활을 시작한다’에서

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성취비율을 나타

내었다. 7개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

다거나 보통으로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성차가 나타난 3개의 

발달과업 중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와 ‘직업생활

을 시작한다’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그

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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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발달과업과 행복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발

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하

고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각각을 종속변

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가지 

종속변인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성취수준과 괴리크

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발달과업을 

성취하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성인초

기의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였으나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이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

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

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남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

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 더 큰 행복을 경험

하고, 발달과업을 성취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남성들보다는 더 큰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여성들의 경우, 발달과업을 성취하

고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

과업을 성취하고도 발달과업을 중요하지 않다고 지

각하는 여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을 경험하고 더 높

은 자기존중감을 지니며,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

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여성들보다는 더 

큰 행복과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

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

했으나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여성들은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도 중요하지 않다고 지

각하는 여성들보다 더 큰 생활만족을 경험하고 더 

높은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기 모두 행복을 예언

하는 효과적인 변인임을 의미하였다.  

Havighurst(1952)에서 시작하여 이 분야의 많은 

후속 연구자들(Brustein, Schultheiss & Maier, 1999; 

Pinquart, Silbereisen, & Wiesner, 2004; Schulenberg, 

Bryant & O'Mally, 2004; Seiffge-Krenke & 

Gelhaar, 2007)은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로써 개인의 

행복을 예언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이 연구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함께 괴리크기 또한 행복을 

예언하는 효과적 변임임을  확인하였다. 괴리크기

란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발달과업에 대한 중요도 

지각의 차이에 해당하므로 이 연구는 발달과업의 

성취여부 뿐 아니라 발달과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지에 따라 개인의 행복이나 생활만족 혹은 자기존

중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단

순히 괴리크기가 클 때 자기존중감이 증가한다는 

Seiffge-Krenke(2000) 혹은  Pope와 McHale 및 

Craighead (1988)의 연구결과나 발달과업을 중요시

하지만 성취불가능할 때 자기존중감이 저하된다는 

McIntosh와 Martin(199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

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발달과업을 성취했다고 할

지라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지 않으면 행

복을 경험하기 어렵고,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

다고 할지라도 발달과업을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사

람들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개

인의 행복은 그 사회의 규범적 기대인 발달과업의 

성취 여부보다는 개인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도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행복과 생활만족 및 자기존중감 모두에서 

일관성있게 나타난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괴리크

기 사이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생활만족과 자

기존중감이 행복의 타당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

도록 함으써 선행연구들(Baumeister 등, 2003; Mroczek 

& Kolarz, 1998; Seiffge-Krenke & Gelhaar, 2007; 

Westerhof 등, 200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생활만

족은 개인 자신이 선택한 범주에 따른 생활의 질에 

대한 개인의 전체적 평가로서(Shin &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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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자주 심리적 안녕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존중감은 인간 행

복의 가장 필수적 구성요인 중의 하나임이 반복적

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행복의 지표로 자주 활용

된다. Seiffge-Krenke와 Gelhaar(2007)같은 연구자

는 자기존중감과 함께 심리적 장애의 부재를 행복

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행복의 부적 측면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남녀간의 발달과업 성취에서도 선행연구

들(장휘숙, 2008; Heckhausen, 1999; Seiffge -Krenke 

& Gelhaar, 2007)과 일치되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성들의 이른 신체적 

성숙과 남성들보다 더 낮은 평균 초혼연령을 감안

할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법

률을 준수하고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발달

과업을 남성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각한 반면, ‘결

혼해서 가정을 이룬다’와 ‘직업생활을 시작한다’는 

과업에 대해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은 중

요도 지각점수를 나타내어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도덕지향적이기는 하지만 결혼과 직업생활을 남성

들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가능하

게 하였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한다’와 ‘가정을 관

리한다’는 과업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

았으므로 여성들이 여성 역할 전체를 남성들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일반

적으로 30대 초반은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

육하는 시기이므로 직업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가사일에 기인한 과부화로 어려

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

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편의표집 방식

에 의해 표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들의 

결혼비율과 취업비율이 통계청(2008)에서 제시한 

전체 인구의 결혼 및 취업비율과 유사하여, 연구결

과를 한국의 30대 성인 남녀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자료가 자

기보고방식에 의해 수집되었으므로 사회적 바람직

성에 기인한 편향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교사나 부모 혹은 배우자와 같은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자기보고 자료의 보

충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는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발달과업은 개인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발달과업의 성취수준만으로 개인의 행복

을 예측하기보다는 발달과업의 성취수준과 함께 발

달과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만  

더 타당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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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of Developmental 

Tasks and Happiness in Early 

Adulthood

Hwee-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the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discrepancies and 

happiness with 612 adults of thirties. For this purpose seven developmental tasks identified by Jang(2008) 

and Developmental Task Questionnaire were used. Results revealed the proportion of achieved status was 

higher than that of not achieved status in all tasks and women's proportion of achieved status was 

higher than men‘s proportion of that. While women had higher subjective importance in one task than 

men, men had higher subjective importance in two tasks than women. Generally the achiever of 

developmental tasks were disposed to pereive more importantly developmental tasks. Two-way ANOVA 

revealed both of achieved status of developmental task and discrepancies were effective variables for 

predicting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Keywords: developmental tasks, early adulthoo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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